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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화보다 먼저 도착한 마음

 12월 말, 한국의 문화를 담은 한 상자가 부산에서 캐나다 밴쿠버를 향해 

먼 여정을 떠났다. 나는 4학년 때 잠시 캐나다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. 처

음 해외에 나가는 것이어서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. 특히 학교에 처음 

가던 날에는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어떡할지,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

떡할지 걱정하며 잔뜩 긴장해 있었다. 그런 나에게 먼저 다가와 “친하게 

지내자”라고 말해 준 친구가 있었다. 그 친구와 나는 금세 가까워졌고, 

나는 자연스럽게 그 친구의 동생과도 친해졌다.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까지

도 나는 그 가족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. 그 가족은 내게 캐나다의 새로

운 문화를 하나씩 소개해 주었고, 언제나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. 맛있

는 간식부터 캐나다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소품까지, 그들이 건네준 작은 

선물들은 낯선 곳에서 생활하던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. 한국

으로 돌아온 뒤, 나는 그 가족에게 받은 따뜻한 마음을 꼭 돌려주고 싶었

다. 그리고 그리움과 고마움을 담아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선물을 보내

기로 했다. 무엇을 보내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먼저 친구들에게 늘 인기가 

많았던 초코파이와 오예스를 골랐다. 그러다 문득 그 친구의 가족이 오징

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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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을 좋아했던 것이 떠올랐다. 또 친구와 학교에서 함께 공기놀이를 했

던 기억도 생각났다. 그래서 한국의 놀이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기놀이

도 상자에 담았다.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한국의 선물을 하나씩 더하고, 마

지막으로 “너무너무 보고 싶다”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편지도 함께 

넣었다. 그렇게 완성된 한 상자는 나에게 단순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

었다. 그 안에는 내가 캐나다에서 받았던 친절과 고마움, 다시 만나고 싶

은 그리움,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함

께 들어 있었다. 택배를 기다리고, 택배를 받는 일은 언제나 설렌다. 하지

만 상자 안에 물건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

까지 담겨 있다면 어떨까? 아마 그 택배를 열어 보는 순간, 상자 속의 선

물 하나하나를 넘어 그 안에 담긴 나의 마음까지 전해졌을 것이다. 부산에

서 밴쿠버까지 먼 길을 떠난 작은 상자 하나. 나는 그 상자에 한국의 문화

뿐만 아니라, 고마움과 그리움이라는 마음까지 함께 보냈다.


